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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상 수준으로 냉각되고 있는 노동시장 (클라우디아 샴의 평가) 

노동시장을 포함해 미 경제는 정상처럼 느껴질 만한 상황에 거의 도달했다. 좋은 비교 대상으로는 코로나19 이전이 될 수 있는

데, 코로나19가 발생하기 전까지 노동시장은 강했다. 코로나 확산 이후 심각한 경기침체 후 매우 빠른 회복이 뒤따랐다. 특히, 코

로나19 백신이 나온 뒤의 회복 과정에서 미국 경제는 매우 낮은 실업률과 큰 일자리 증가를 경험했다. 그 뒤로 이어진 냉각은 점

진적이었고, 우리는 이제 펜데믹 이전 수준으로 돌아왔다.   

  

<실업률(3개월 평균)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비농업 취업자 수(3개월 평균) > 

초기회복기에는 인력 부족, 직장 이동(이직) 급증, 빠른 임금 상승이 특징이었으나, 지속 가능할 정도로 강력하지는 않았다. 너무 

혼란스러운 상황이었고 임금 상승 발 인플레이션을 부추겼지만, 여기에서도 정상화가 이루어졌다. 

7월 연준 통화정책보고서 

노동수요 감소와 노동공급 증가로 올해 상반기 노동시장은 점차 덜 타이트해졌지만, 그럼에도 강세를 유지하고 있다. 노동시장

의 수요와 공급 균형은 펜데믹 직전 시기와 유사해 보인다. 다양한 노동시장 지표가 이러한 평가를 뒷받침하는데, 지난 7월 9일, 

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‘일자리 수 대 근로자 수 갭’ 지표를 제시했다. 이 지표는 전체 가용 일자리 수와 

전체 가용 근로자 수의 차이(갭)를 측정한다. 갭의 플러스 폭이 클수록 노동수요가 노동공급보다 많다는 의미다. 

일자리 수 대 근로자 수 갭 = 전체 가용 일자리 수(노동수요) – 전체 가용 근로자 수(노동공급) 

 

<연준 실무진이 계산한 가용 일자리 수 대 가용 근로자 수 격차(갭) 추이> 

보고서에 따르면 이 갭은 2022년 초 610만 명으로 정점을 찍었다가 올해 5월에는 140만 명으로 크게 감소했다. 이는 2019년 

평균인 120만 명을 약산 상회하는 수준이다. 

파월 의장은 통화정책 보고에서 인플레이션과 고용이라는 두 가지 주요 변수를 평가하는 데 있어 ‘인플레이션 상방’ 위험은 언

급하지 않으면서, ‘노동시장 냉각’을 계속 강조하면서 두 리스크에 대해 미묘한 균형 변화를 보였다. 이 같은 모습으로 보아 파

월 의장은 노동시장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있으며, 만약 예상치 못한 둔화가 나타난다면 즉각적인 대응이 있을 것을 알 수 

있다. 


